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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바라기는 노란색의 크고 둥근 꽃으로 우리 눈을 즐겁

게 해 주고, 영양분 많은 까만 씨앗으로 우리 몸을 이롭게 

해 줍니다. 해바라기가 꽃을 피우고 씨앗을 맺기 위해서는 

해를 향해 있어야 합니다. 

해가 해바라기를 비추듯이 하느님은 인간을 사랑의 빛

으로 비춰주십니다. 그분은 ‘참고 기다리는 사랑, 친절하고 

교만하지 않은 사랑, 진실을 두고 기뻐하면서 모든 것을 덮

어주는 사랑’(제2독서)을 빛처럼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그 

빛을 향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게 피어나서 이웃

사랑이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어 충만한 사랑의 

빛으로 비춰주셨습니다. 그들이 믿음과 희망, 사랑이란 꽃

과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도 자주 하느님을 등지고 우상을 쫓아다녔습니

다. 그 결과로 불행과 고통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 살

게 되었습니다. 

때가 되자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주시고자 당신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구세주 예수님은 당신

의 고향 나자렛에서부터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하느님 아버

지의 빛을 전해주십니다(복음). 나자렛 사람들은 은총의 말

씀을 듣고 놀라워합니다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 마음이 굳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굳어진 마음을 깨뜨리기 위해 쓴소리를 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발끈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몰려들었

지만, 예수님은 그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떠나가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하시면서 약하고 힘든 이들을 

자비롭게 보살펴주셨습니다. 하지만 군중의 비위를 맞추던 

분은 아니었습니다. 과거 예레미야 예언자가 그랬던 것처

럼(제1독서) 필요하다면 백성에게 맞서셨습니다. 그들의 심

기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도 꺼리지 않으셨고 그들의 분노

마저도 감수하셨습니다. 예수님께는 ‘여론의 향배’보다 하

느님의 뜻이 더 중요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격정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오만에 혼

자라도 저항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무

리를 지어 거친 목소리를 내는 이들 앞에서 진실이 맥을 못 

추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다수의 횡포에 저항하려면 고

독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용기의 소유자는 누군가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곁에서 - 생각 없이 또는 그렇게 안 

하면 왕따 될까 두려워 - 덩달아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또한 누군가를 우상처럼 떠받드는 사람들 곁에서 무작정 

따라서 똑같이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아니라 하느님께 뿌리를 깊이 둔 분으로

서 하느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셨기에 진리를 위해라면 

다수에 맞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님의 빛 안에 머물면서 그 빛의 도움으로 고독하더라도 진

정한 용기를 발휘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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